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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의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

배 성 봉 박 혜 원*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한국 아동의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과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3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CHILDES 코퍼스를 분석하여 한국어 모어 사용자인 아동과 양육자에서 의성의태어가 많이 사용됨을 확인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청자의 연령에 따른 의성의태어 사용을 분

석하였다. 아동은 청자에따라의성의태어 사용에차이를보이지 않았으나양육자들은아동에게 말할때의

성의태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과 양육자 모두 사물보다는 동작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의

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 3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양육자(다문화가정)의 자

료를 수집하였다.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자유 대화에서 외국인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은 한국인 양육자

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패턴은 아동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의성의태어가 한국어 모

어 화자의 아동지향어의 특징이며 어휘획득 등 언어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의성어, 의태어, 아동지향어, 성인지향어

의성어나 의태어는 감각이나 신체행동을 소리

또는 움직임의 차원에서 표현하는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마음의 움직임, 즉 역동성을 잘 표현하는

독특함을 지닌다. 의성어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표

현한 것이고, 의태어는 청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에

의해 포착된 움직임이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즉, 의성어는 청각에, 의태어는 시각이나 촉각에

뿌리를 둔 감성어들이다. 의성의태어(의성어와 의

태어를 동시에 지칭할 때는 ‘의성의태어’로 한다)는

인간의 감각적 인식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오감

에 유래하기 때문에,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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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즉 성인에게도 아이에게도 서로 이해 가

능한 공통적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의성의태어는

언어획득의 기반이 되는 “언어 이전의 언어”라고

도 할 수 있다. 이미 유아 옹알이의 음절 반복이

가진 리드미컬한 표출 음성은 의성의태어의 양상

을 띠고 있다(Osaka, 1999).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보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다. 연변언어연구소(1982)의 ‘우리말 의성의

태어 분류 사전’에는 8,286개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수록되어 있다. 보다 최근의 자료로서 국립국어원

에서 실시한 표준국어대사전 발간을 위한 예비 조

사에 따르면, 의성어와 의태어의 수는 약 5,800개

에 이르는데, 이는 다른 어떤 언어와 비교해 보더

라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비교적 의성어와 의태어

가 많다고 알려진 일본어의 경우에도 약 2,500개

정도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어떤 언어들은 의성

어 또는 의태어에 해당하는 어휘층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비롯한 인도

유럽어에서 의성어는 사용되지만 의태어의 범주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해당되는 용어 자체가

없다(채완, 2003). 이처럼 다른 언어와 비교해 두드

러지는 한국어의 의성의태어를 이해하는 것은 한

국어 사용자들의 감각경험과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특히 초기 언어발달

에서 나타나는 의성의태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

동의 어휘사용의 일면을 보여주며, 아동 언어 교육

특히 어휘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의성의태어에 대한 언어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적으며, 아동의 언어습득과 관련해서

의성의태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연구

도 많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이나 아동의 언어환경 속에 등장하는 의성의

태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아동지향어 (child-directed speech: CDS)

아동과 말할 때 어른들은 억양을 과장하고, 발

음을 분명히 내려고 하면서,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성인들이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특이한 유형의 말소리 또는

어휘를 성인지향어(adult-directed speech: ADS)와

구분하여 아동지향어(child-directed speech: CDS)

라고 한다. 아동지향어는 종종 모성어 (motherese),

아기말투(baby talk), 양육언어(nursery language),

양육자 발화(caregiver speech) 또는 대상연령에

따라, 영아지향어(infant-directed speech)라고 명명

되기도 한다(Cattell, 2000).

양육자 특히 어머니는 아이에게 특이한 방식으

로 말을 하는데, 마치 아동의 능력에 맞추듯이 단

순한 통사와 의미, 그리고 과장된 운율구조를 사용

한다. 아동지향어의 속성을 다룬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운율적 특징을 강조한다.

운율적 신호(prosodic signals)는 성인이 아동

에게 말할 때 특히 과장된다(Fernald & Mazzie,

1991; Jusczyk, Hirsh-Pasek, Nelson, Kennedy,

Woodward, & Piwoz, 1992; Lederer & Kelly,

1991; Morgan, 1986). 음악적 속성을 띄는 운율 단

서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는 강조되고 아동의 지각

능력에 적합하게 된다(Fernald, Taeschner,

Hirsh-Pasek, & Jusczyk, 1989). 이러한 목소리 조

정은 매우 직관적이고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며 아

동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만 사용된다(Papousek

& Papousek, 1987). Werker, Pons, Dietrich,

Kajikawa, Fais와 Amano (2007)는 일본어와 영어

를 모국어로 하는 어머니들이 아동에게 단어를 가

르치는 것을 녹화하여 소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어머니들이 모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

서들은 언어-특정적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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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단서들의 빈번한 사용은 아동이 모국어

의 음소 카테고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제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지향어의 구조적인 속

성―운율구조―에만 관심을 두지만, 아동지향어는

언어적 콘텐츠에서도 성인지향어와 차이를 보인다.

일본어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지향어를 비교한 Mazuka, Kondo와 Hayashi

(2008)는 어휘적 조정이 나타나는 “베이비 토크”에

서 특정 유형의 단어 사용 특히, 의성어의 사용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지향어는 아동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며

(Barker & Newman, 2004; Cooper & Aslin, 1990;

Fernald, 1992; Werker & McLeod, 1989), 정서 발

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Taumoepeau

& Ruffman, 2008). 또한 새로운 단어 학습을 촉진

하는 언어교시적 역할 (Kemler, Hirsh-Pasek,

Jusezyk, & Cassidy 1989; Thiessen, Hill &

Saffran, 2005)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한편 우울증

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영아기에 적절한 영아지향어(IDS)가 결여되면

아동의 인지 및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

남이 보고되어 있다(Downey & Coyne, 1990).

아동지향어는 실제로 아동의 언어 학습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 또는 표적

이 되는 단어는 아동지향어에서 주로 마지막에 발

화된다(Fernald & Mazzie, 1991). 아동은 대부분

발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분리하고, 재

인하는 데 성공한다. 또한, 아동지향어의 운율적

속성은 말소리 분절을 촉진시켜 어휘습득에 도움

이 될 수 있다(Daniel & Aslin, 2000). 뿐만 아니

라, 아동지향어의 단순한 문장구조와 과장된 운율

특징은 문법구조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여 학

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Fisher & Tokura, 1996;

Morgan, Meier, & Newport, 1987; Venditti, Jun,

& Beckman, 1996).

아동지향어의 언어보편성과 언어특수성

단순한 언어, 과장된 운율, 그리고 빈번한 반복

등은 아동에 대해 성인이 보이는 보편적 반응경향

성으로 아동지향어의 특징이다. 아동지향어의 이러

한 특징은 영어 이외에도 중국어(Greiser & Kuhl,

1988), 일본어(Mazuka, Kondo, & Hayashi, 2008),

유럽언어들(Fernald, et, al, 1989)에서도 보고되고

있어, 문화와 언어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

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자주 반복하

는지, 사물을 어떻게 명명하는지와 같은 속성들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어와 영어를

비교언어학적으로 관찰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

본인 어머니들은 미국인 어머니에 비해 간접적인

스피치 스타일을 선호하지만(Morikawa, Shandf,

& Kosawa, 1988), 미국인 어머니들은 일본인 어머

니들보다 정보-지향적인 언어를 더 선호한다

(Toda, Fogel, & Kawai, 1990).

의성의태어의 사용에 있어서 문화와 언어에 따

른 차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의성어 사용을 직접

적으로 다룬 Fernald와 Morikawa(1993)는 일본인

어머니들은 아동의 주의를 끄는 비언어적인 소리

와 의성어(연구자들은 이를 묶어 ‘베이비토크’라고

칭하였음)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인 어머니는 6개

월, 12개월, 그리고 19개월의 유아에 대해서 사물

의 이름을 직접 명명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의

성어를 빈번히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자동차’ 대

신에 ‘부릉부릉’). 이에 반해 미국인 어머니들은 사

물을 지시할 때에 전혀 의성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52%의 일본인 어머니들은 사물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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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때 명사대치 기능의 의성어를 사용한데 반해

미국인 어머니의 경우 단 한명만이 의성어를 사용

하여 사물을 명명하였다. 이는 일본어 아동지향어

에서 ‘베이비토크’가 영어에서보다 더 빈번하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Fischer,

1970; Ogino, 1981). Mazuka 등 (2008)도 일본어

아동지향어에서 의성어 사용과 음절반복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베이비 토크가 많이 사용됨을 보고

하였다.

한국 유아와 아동의 언어발달과 양육자의 언어

적 입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근래에 많이 보

고되고 있다(이승복, 장유경, 1999;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이혜련, 이귀옥, 2005). 그러나 이들

의 연구는 주로 아동의 어휘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지향어의 측면에서의 고찰은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김민정(2009)은 유아와 아동의 말

소리 습득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아동지향어와 성

인지향어에 나타난 폐쇄음―조음기관을 갑자기 개

방하여 내는 소리로 파열음이라고도 한다. 한국어

의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등이 해당

된다―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른 언어에서 확인된 음향적 특성이 한국어에서

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다른 언어를 토대

로 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아동 지향어의 폐쇄

음에서 나타나는 음향적 조정양상이 한국어에서도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정된 발화의 사용

이 한국어 폐쇄음을 습득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언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말소리 발

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아동지향어의 운율적 특징은 다른 언어

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아동지향어의 언어

보편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어 아동

지향어의 어휘적인 특징은 어떨까? 아쉽게도 아동

의 어휘발달과 관련해 아동지향어의 특징을 다룬

연구들은 한국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특히 의성의태어를 많

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어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여 한국어 아동지향어와

의성의태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 일본어, 그리고 영어를 모어

로 하는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대화 속에 출현하

는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을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실제로 의성의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2에서는

아동지향어로서의 의성의태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

고, 실험연구를 통해 양육자들의 의성의태어 사용

이 청자에 따라 그리고 설명하려는 대상의 속성이

사물이냐 동작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대하

여 아동들은 자신보다 더 어린 아동들에게 말할

때, 아동지향어를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3에서는 성인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가 모국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였다. 외

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

자로 포함하여 이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의성의태어를 관찰하고 그 패턴이 한국인 양육자

의 의성의태어 사용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내

고자 하였다. 이것은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과연 한

국어 아동지향어의 언어특수적인 특징인지를 확인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1: CHILDES 자료분석

연구 1에서는 아동과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

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CHILDES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 코퍼스에 등록

되어 있는 한국, 일본, 미국 아동의 대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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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일본어 영어

아동 2.73% 2.15% 1.10%

양육자 2.24% 1.01% 0.32%

표1.한국어,일본어,영어사용아동,양육자의의성의태어사용비율분석하였다. 이 코퍼스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수

많은 언어자료가 전사되어 있으며, 언어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CHILDES 코퍼스에 실려

있는 한국 아동(Jiwon, 2;0-2;3, 여아), 일본 아동

(Ryo, 2;0-2;3, 남아), 그리고 미국 아동(Peter,

2;0-2;3, 남아)과 아동의 양육자(어머니) 사이의 발

화내용이었다. 세 개의 원자료는 오랜 기간을 두고

수집된 방대한 양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4개월부

터 27개월까지 3개월 동안의 자료만 분석에 이용

하였다. 녹음자료의 길이는 각각 10시간씩이었다.

분석방법

CHILDES 매뉴얼(MacWhinney, 2000)에 따라

전사된 스크립트에는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들에

의해 붙여진 형태소 표지(tag)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CLAN(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육자 발화와 아동 발화 각각

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추출하여 전체발화에서

의성의태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결 과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화자(아동/양육자)

의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발

화된 전체 어휘 수는 한국어 부모 26636, 한국어

아동 9658, 일본어 부모 6522, 일본어 아동 4921,

영어 부모 51795, 영어 아동 24898이었다. 전체 발

화수에서 언어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의 목

적, 자료 수집 상황과 시기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영어에 비해

아동과 양육자 모두 전체발화에서 차지하는 의성

의태어 사용비율이 높았다. 또한 아동과 양육자의

발화를 비교하여 보면 아동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

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언어별로 하나의 케이스만

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

다. 더 많은 양육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좀더 다양

한 상황 속에서 의성의태어와 관련한 발화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 2와 3을 실시하였다.

연구 2. 실험 상황에서의 발화수집 및 분석

연구 2에서는 더 많은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

로 실험상황을 구성하여 아동과 양육자의 의성의

태어 사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 Nagumo, Imai, Kita, Haryu와 Kajikawa(2006)

의 절차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아동(또는 양육자)

이 인형(또는 자녀)과 다른 성인에게 그림을 설명

하는 상황을 구성하여 의성의태어가 어떻게 사용

되는지 관찰하였다. 예를 들면, 사물을 조작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공을 굴리는 소년, 카펫을 까는

사람 등)을 주고, 그것을 아동(18-20개월) 또는 다

른 성인에게 각각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 57%에서 의태어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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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자극그림의 예: 동작그림(좌)과 사물그림(우)

되었고, 의태어가 이용되지 않는 기술적 설명은

39%였다.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는

81%가 기술적인 설명이고, 단지 12%에서만 의태

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대상 발화보

다는 아동대상 발화에서 의성의태어가 훨씬 더 많

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일본어 아동지향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지향어는 청자에게 민감한 특수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어머니들이 성인에게 말할 때보

다 아동에게 말할 때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

한다면 의성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은 한국어 아동

지향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도 본 실험에서는 5세 이하의 아동이 청자의 수준

에 맞추어 의성의태어 사용정도를 조절하는지도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자에 따른 의성의태어

사용을 비교하는 목적 이외에 사물과 동작을 묘사

하는 그림들을 설명할 때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달

라지는지도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만 2-3세(32개월에서 48개월)의 아동과 양육자

2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극재료

실험 연구를 위해 그림어휘력 검사(김영태, 장혜

성, 임선숙, 백현정, 2004)로부터 움직임이 없는 사

물(예를 들어, 책상, 꽃, 컵 등)을 나타내는 ‘사물

그림’ 24개와 움직이는 동작(예를 들어, 공을 차고

있는 사람, 줄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을 나타내

는 ‘동작 그림’ 24개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사

물 그림’과 ‘동작 그림’ 각각 12개씩을 무선 표집하

여 아동용과 양육자용 각각 2개의 그림판 세트를

만들었다. 그림 1에 자극재료의 한 예를 제시하였

다.

절차

실험은 연구자가 아동의 집을 개별 방문하여 실

시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아동 언어 발달에 대한

실험’이라고 소개한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아동실

험과 어머니실험은 따로 실시하였으며, 아동실험의

경우, 그림판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인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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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사물그림 (n=12) 동작그림 (n=12)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형청자 0.46 0.81 0.69 1.09 0.58 0.96

성인청자 0.54 1.10 1.46 2.40 1.00 1.91

전체 0.50 0.96 1.08 1.89 0.79 1.52

표 2. 청자와 자극그림에 따른 아동의 의성의태어 평균사용빈도

청자

사물그림 (n=12) 동작그림 (n=12)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청자 3.15 2.39 5.38 3.53 4.27 3.19

성인청자 0.54 1.21 1.73 2.60 1.13 2.10

전체 1.85 2.30 3.56 3.58 2.70 3.12

표 3. 청자와 자극그림에 따른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평균사용빈도

그리고 실험자에게 자세히 묘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어머니 실험의 경우에는 설명을 듣는 대상이 아동

과 실험자였다. 어머니와 아동의 연구 참여순서는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경우, 화자일 때와 청자일 때 동일한 그림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은 아동과 어머니 각각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실험이 끝난 직후, 녹화자료

를 보고 발화 내용을 전사하여 의성의태어 출현빈

도를 분석하였다.

결 과

실험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2쌍의 자료를 제외한 26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극그림의 종류(사물그림, 동작그림)와 청자(아동,

성인)에 따른 의성의태어 사용빈도를 표 2와 표 3

에 제시하였다. 각 셀의 수치는 12회의 시행 중 의

성의태어가 사용된 시행의 수를 나타낸다. 표2와 3

의 결과를 대상으로 자극그림의 종류(사물그림, 동

작그림)와 청자(아동, 성인)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2x2의 이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

다. 분석은 아동자료와 양육자 자료를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2의 아동의 결과에서는, 사물그림에 비해 동

작그림에 대해서 의성의태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

으며(0.50 vs. 1.08)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F(1, 25) = 6.49, MSE=1.33, p < .05. 언어

적 명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동작’을 묘사할 때,

아동들이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 연령의 아동은 아직

청자의 연령에 따라 의성의태어를 사용하는 정도

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청자의 주효과 및 청자

x 자극그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자의 경우도 자극그림의 주효과가 유의미하

였다, F(1, 25) = 19.92, MSE=3.82, p < .0001. 사

물그림을 설명할 때보다 동작그림을 설명할 때 의

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1.85 vs. 3.56). 무

엇보다 중요한 점은 청자가 실험자(성인)일 때보다

아동일 때, 의성의태어를 이용한 설명을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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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였으며(4.27 vs. 1.13) 그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F(1, 25) = 35.04, MSE=7.29, p

< .0001. 청자와 자극그림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

지 않았다.

연구 2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양육자의

경우 아동 청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 성인을 대

상으로 설명할 때보다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더 많

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동보다

는 성인이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0.79

vs. 2.70). 이는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아동어의 특

징이라기보다 아동지향어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 아동의 경우에 오히려 청자가 성인일 때 의

성의태어의 사용이 약간 많았으나 청자가 인형일

때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적어도 만 4

세 이하의 어린 아동은 의성의태어 사용 시 청자

에 따른 조절을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들도 동작 그림의 설명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사용

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자의 발화에서도

아동의 발화에서도 나타났으며, 청자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것은 의성의태어의 음성 상징적 특징

이 동사의 습득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3. 한국어 모어 가정과 비모어 가정

양육자-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교

한국의 어머니들은 성인에게 말할 때보다 아동

에게 말할 때 의성의태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

다는 연구 2의 결과는 의성의태어 사용이 아동지

향어의 한 특징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이중 언어자 즉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도 아동지향어로서 의성의태어를 자신의

자녀에게 충분히 사용할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이중 언어자의 의성의태어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들 자녀들의 의성의태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들에 답하

기 위해 연구 3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한국

어를 모국어로 하는 양육자와 성인이 된 후 한국

어를 배운 외국인 양육자(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대화를 수집하여 의성의태어 사용정도를 조사하였

다. 그와 함께 아동들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의성의

태어 사용 정도를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반가정 아동-양육자 30

쌍과 한국어 비모어 가정(베트남과 중국 국적의

양육자)의 아동-양육자 2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2의 결과와 비교를 위해 동일한 연령인 만

2-3세(30개월에서 48개월)로 연령을 통제하였으며,

성별은 남아 50%, 여아 50%로 하였다.

절차

자발발화 자료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방문

하여 수집하였다. 실험자는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양육자에게는 가능한 한

평소에 자녀와 놀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하도

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놀이 장면을 비디오캠코더

로 녹화하였다. 녹화시간은 평균 15분씩이었으며,

녹화된 자료는 실험자가 1-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는 CLA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전체 발화 어휘 중 의성의태어 출현비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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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모어
아동 양육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n=30) 4.78 3.22 5.14 2.22 4.96 2.75

비한국어(n=28) 0.81 1.47 1.24 1.26 1.03 1.37

전체 2.86 3.21 3.26 2.67 3.06 2.95

표 4.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양육자의 놀이상황에서 의성의태어의 사용 비율 (%)

결 과

표 4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양육자

의 놀이상황에서 의성의태어의 출현 비율(%)을 제

시하였다. 각 조건별 전체 발화 어휘 수는 일반 가

정 양육자 830개, 아동 131개였고, 다문화가정 양

육자 431, 아동 130이었다. 일반가정의 양육자가

다문화가정의 양육자에 비해 15분 동안 자발발화

한 발화수가 훨씬 더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의성의태어

사용에 있으므로 전체 발화 수에서 의성의태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양육자 모어

(한국어, 비한국어)를 피험자 간 변인으로, 발화자

(양육자, 아동)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는 2원 혼

합설계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양육자

와 아동을 하나의 쌍으로 하고, 이 쌍을 무선 변인

으로 하는 반복 설계였다.

양육자의 모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F(1, 56) = 62.54, MSE=7.17, p < .0001.

아동의 경우 한국어가 모국어인 어머니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4.78 vs. 0.81).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

양육자들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율이 비모어 화자

양육자들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5.14 vs. 1.24).

모어가정과 비모어 가정 모두에서 양육자가 아

동에 비해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양육자와 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연구 1의

CHILDES의 결과와 유사하고 연구 2와는 다르다.

따라서 자연스런 대화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양육자와 아동 간에 차이가 없으나, 일방적으로 설

명하는 상황에서는 양육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자에서는 양육자인

성인들이 좀 더 길고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

문일 뿐 아니라, 양육자들은 아동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의도적으로 의성의태

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사자

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양육자 대화의 상황

에서 아동은 양육자의 발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높

았는데, 이것이 대화 상황과 실험 상황에서 나타난

의성의태어 사용의 차이의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CHILDES의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자연적 및 실험적 상황에서 나타난 아동과 성인의

의성어, 의태어 사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ILDES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언어 간 비교

가 가능한데, 연구 1은 일본이나 미국의 유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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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한국어 유아의 발화에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인 성인

의 의성의태어 발화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한국 유

아의 의성의태어의 발화빈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

는 성인들이 유아에게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어 성인의

유아에 대한 발화에는 2.24%가 의성의태어였다.

이는 영어(0.32%) 또는 일본어(1.01%)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율이다.

연구 2는 한국어 성인과 아동에게 그림을 설명

하는 과제를 주고 의성의태어의 사용을 조사하였

다. 성인에게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훨씬 많았다.

이것은 성인의 의성의태어 어휘량이 훨씬 많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 그림을 설

명하는 상황에서, 즉 아동 지향어의 생성을 촉진하

는 상황에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더 많았다. 동일

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

는 상황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

다. 이것은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아동지향어의 한

특징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동의 경우에는 청

자에 따라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달라지지 않았

다. 청자가 성인이건 아동이건 의성의태어의 사용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의성의태

어 사용비율은 성인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 3은 의성의태어의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양육자를 비교

하였다. 연구 2와는 달리 자연적인 대화 상황을 관

찰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가정이 다문화 가정에 비

해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더 빈번함을 발견하였

다. 한국어 모어 가정의 아동과 성인은 모두 의성

의태어의 사용에서 다문화 가정을 압도하였다. 특

히 이 차이는 양육자의 경우에 두드러졌는데,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양육자의 전체발화수의 차이

는 약 2:1인데 비해 의성의태어 사용의 차이는 약

5:1로써 전체발화수를 감안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의

양육자들은 일반가정의 양육자에 비해 의성의태어

를 매우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아동지향어에서 의성의태어의 많은 사용은

모어 화자 양육자일 때에 국한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다

문화 가정 양육자의 어휘에 의성의태어가 부족하

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의성의태어는 다른 종류의

단어들에 비해서 습득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 가정 어

머니들이 충분한 수의 의성의태어를 알고 있을 것

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다문화 가정 양육자의 모어에

서 의성의태어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에 일

본어와 같이 양육자의 모어에 의성의태어가 발달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국어의 의

성의태어의 학습과 사용이 용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3의 양육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

으로 이들의 언어에서 의성의태어의 비율은 한국

어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렇다면 다문화 가정 양육자가 의성의태어를 사용

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며 그것은 연구 3에서 본

연구자들이 얻은 결과와 부합된다. 현재로서는 다

문화 가정 양육자의 아동지향어에서 의성의태어가

부족한 이유가 한국어 의성의태어의 낮은 습득량

때문인지 의성의태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덜 발달

한 모어의 영향 때문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성의태어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이른 연령의

유아들이 의성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 이는 의성의태어가 습득 시기가 매우 빠른 어

휘 층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언어

에서 습득시기가 매우 빠른 기본 층위의 어휘들은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의성의태어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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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

서 모어 화자들에게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쉬운 의

성의태어가 비모어 화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단어들을 학습하는 것에 비해서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연구 3에서 다문화가정의 양육자들의 의성의태

어 사용 패턴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비

모어 화자들의 전반적인 한국어 수행능력이 모어

화자에 비해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화수가 아닌 전체 발화량에

대비한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성의태어 사용이 모국어 사용화자의 고

유한 능력임을 시사한다.

의성의태어 사용을 한국어 아동지향어의 한 특

징이라고 보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아동지

향어로서 의성의태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문화 가정 아동은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적절한 아동지향어가 결여되었을 때 아동이

겪게 되는 다양한 불이익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Kemler-Nelson,

Hirsh-Pasek, Jusezyk, & Cassidy, 1989; Werker,

J. F., & McLeod, 1989; Werker, Pons, Dietrich,

Kajikawa, Fais, & Amano, 2007). 실제로 한국에

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상당히 늦음

이 보고되고 있다(박미단, 2009; 박은정, 2010; 이

정민, 박혜원, 2011). 외국인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다문

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이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

의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 교육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의성의태어의 발달과 언어 능력의 발달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상황 및 인위적인 상황에

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1과 3은 자연적 상

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2는 인위적 상황에서의

관찰이었다. 연구 2에서는 아동과 양육자의 의성의

태어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연구 1

과 3에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인

위적인 상황에서의 관찰 결과가 자연적인 상황에

서의 결과와 다름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2

의 결과는 자발적 발화 상황에서의 아동의 의성의

태어 사용이 양육자와의 대화 상황에 비해서 그다

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화 상황의 특징

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육자와 아동이 직접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에서 아동은 양육자의 언어를 반복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은

관찰 대상으로 특정 연령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

였다. 아동 지향어에 나타나는 의성의태어의 비율

과 사용방법이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양육자와 관련하여서는 다문화 양육자의

모어의 아동지향어 및 의성의태어와 관련한 특징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지향어가 발달한 언어

도 있는 반면, 아동지향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

(파푸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멕시코

마야족)도 보고되어 있다. 전자에서는 아동지향어

를 통하여 언어발달이 촉진될 수 있지만, 후자처럼

아동지향어가 없는 경우에도 언어발달은 지연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의성의태어가 발달한 모어를

사용하는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양육자에서 한국

어 의성의태어의 습득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 필

요가 있다. 나아가서 다문화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습득 및 사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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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인 의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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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Onomatopoeic Language in

Korean Children-Caregiver Interactions

Sung-Bong Bae Hye-Won Par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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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se of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nd its

functions in Korean children. In Study 1, conversations between a Korean child and her care-givers

in CHILDES were analyz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were found in their utterances

than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or Chines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ppear to

belong to the basic layer of Korean motherese. In Study 2, an experimental situation was set in

which children were asked to explain pictures depicting an object or motion for a puppet and a

strange adult.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mothers us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o

their children than to the adult. Both mothers and children us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when the pictures depicted a motion rather than an object. Study 3 showed that immigrant

mothers used less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han Korean mothers which in turn resulted in

lower use of them in childr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requent use of onomatopoeic

language is a characteristic of Korean native CDS. The role of onomatopoeia in th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language was also discussed.

Keywords: Onomatopoiea, Mimesis, Child-directed speech(CDS), Adult-directed speech(ADS)






